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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참사’ 올림픽축구대표팀은 괜찮나?

통산 2번째 올림픽 메달을 노렸던 한
국축구는 쓸쓸하게 꿈을 접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축구대
표팀은 지난달 31일 일본 요코하마 국
립경기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남자축
구 8강전에서 북중미 강호 멕시코에게
3-6 대패해 준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대표팀은 2일 조용히 귀국했다.

허술했던 준비 과정과 본 대회에서
의 숱한 실책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불
거진 가운데 대한축구협회(KFA)도 실
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3선에
성공한 정몽규 회장의 신임 집행부는
자신들 체제에서 치른 첫 번째 메이저
대회가 참사로 끝나자 상당한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공정한 팀 구성(선발)과

철저한 관리(운영), 확실한 지원(정보·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나쁘지
않던’ 프로세스를 배제시킨 터라 이를
해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
적이다.

실패한 올림픽에서 비롯된 고민은 K
FA만의 몫이 아니다. 높은 목표를 가슴
속에 품고 올림픽 장도에 나선 선수들
은 허탈감과 좌절감에 휩싸였다.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허무함에 더해 자신
의 실력과 한계를 뼈저리게 느낀 영향
도 크다. 실제로 꾸준히 제 역할을 해낸
일부를 제외하면 여기서 자유로운 이는
거의 없다.

올림피언들의 소속 팀들은 초비상이
걸렸다. 선수 관리 측면이다. 이미 K리
그구단들은올림픽을위해큰희생을했
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위협을최소화하기위해정신없이진
행되는 시즌 중에도 핵심 자원들을 올림
픽대표팀에흔쾌히내줬다.

불만이없었던건아니지만 ‘대승적차

원’이라는 대의명분에 많은 구단들이 올
림픽 선전을 바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
다.특히K리그1(1부)울산현대,전북현
대, 대구FC, 포항 스틸러스는 우즈베키
스탄과 태국에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진행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
리그(ACL) 조별리그를올림픽멤버들을
제외시킨채소화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면서 오매불망
선수들의 개선을 기다렸던 구단들은 예
상치 못한 상황에 처한 채 새로운 고민
에 빠졌다. 선수들의 정신적인 회복이
다. 도쿄올림픽 최종엔트리(22명)에 선
수가 차출됐던 A구단 감독은 “결국 스
스로 일어서겠지만 조금은 심신을 추스
를 시간을 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B
구단 단장은 “귀국 후 연락이 닿은 선수
의 충격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다. 팀으
로선 몹시 안타깝지만 정상적인 경기력
을 발휘할 때까지 당분간 기다려줄 계
획”이라고 설명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메달 불발…선수들 허탈감 심해
선수 복귀 K리그 구단들도 비상
대회준비 허술 KFA 충격도 여전

한국축구는 도쿄올림픽 8강전에서 멕시코에 3-6으로 져 탈락의 아픔을 겪었다. 황의조(앞)를 비롯한 선수단은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대패 후 멘탈 관리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인천국제공항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무너진멘탈, 시간이 필요해!7월을 성공적으로 보낸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
스)과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8월 첫 등
판에 나선다.

류현진은 4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열리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홈경기
에 선발등판한다. 2020시즌을 앞두고 토론토로 이적한
류현진의 정식 홈구장 데뷔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캐나다가 국경을 봉쇄
하면서 블루제이스는 그동안 로저스센터를 홈구장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홈팬들 앞에서 ‘에이스’의 면모를 각인시킬 좋은 기회
다. 류현진은 7월 5경기에서 3승1패, 평균자책점(ERA)
2.73의 호성적을 거뒀다. 일찌감치 시즌 10승(5패·ERA
3.26)도 달성한 만큼 4일 선발등판에선 홈팬들의 뜨거
운 환대를 받을 전망이다. 그에 부응하는 위력적 피칭이
뒷받침된다면 금상첨화다.

최고의 성적을 내며 7월을 온전히 자신의 시간으로
만든 김광현도 8월 첫 등판에 나선다. 당초 4일 애틀랜
타 브레이브스전에 선발등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팀의
마운드 운영 변화로 7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전에 나서게
됐다.

김광현은 7월 한 달간 5경기에서 4승1패, ERA
2.28로 역투했다. 이달의 투수상을 노릴 수 있는 기세였
으나, 아쉽게도 7월 마지막 등판이었던 29일 클래블랜
드전에서 2.2이닝 5실점으로 무너져 수상에는 실패했
다. 8일의 넉넉한 재충전 시간을 부여 받은 만큼 7일 캔
자스시티전에서 ‘다시 뛰는’ 김광현의 모습을 기대케 한
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류현진, 오늘 로저스센터 데뷔전
김광현, 일정 변동으로 7일 등판

편집｜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류현진 김광현

물 찬 제비 샬럿 트렘블이 2일 도쿄 아쿠아틱스센
터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아티스틱 스위밍 듀엣 프리
루틴 예선 도중 날아오르고 있다. 쌍둥이 자매 로라
와 함께 출전한 샬럿은 예선 8위로 4일 열릴 결선
출전권을 따냈다. 도쿄 ｜ AP뉴시스

스포츠투아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2020 도쿄 올림픽 경기결과 <3일>

<오후 10시 현재>
깳현재 순위=① 중국(금:32개,은:21개,동:16개), ② 미국(금:24개,은:27개,동:20개), ③ 일본(금:19개,은:6개,동:11개), ⑩ 한국(금:6개,은:4개,동:9개)꺜다이빙꺛꺛 깳3m 스프링보드 남자 결승=(금) 세시
이(중국,558.75점), (은) 왕종위안(중국,534.90점),
(동) 로거(영국,518.00점), ④ 우하람(한국,481.85
점) 깳3m 스프링보드 남자 준결승=① 세시이(중국,
543.45점), ② 왕종위안(중국,540.50점), ③ 로거(영
국,514.75점), ⑫ 우하람(한국,403.15점,결승 진출)꺜레슬링꺛꺛 깳67kg급 그레코로만형 남자 16강=엘
사예드(이집트) 7-6 류한수(한국) 깳67kg급 그레코로
만형 남자 예선=류한수(한국) 8-0 메라베트(알제리)꺜스포츠클라이밍 깳콤바인 남자 예선-스피드=①
B.마웸(프랑스,5초45), ② 나라사키(일본,5초94),
③ M.마웸(프랑스,5초95), ⑤ 천종원(한국,6초21)
깳콤바인 남자 예선-볼더링=① M.마웸(프랑스,
1.00), ② 나라사키(일본,2.00), ③ 온드라(체코,
3.00), ⑩ 천종원(한국,10.00)

꺜역도꺛꺛꺛 깳109kg급 남자 A조=(금) 주라예프(우
즈베키스탄,430kg), (은) 마르티로시안(아르메니아,
423kg), (동) 플레스니엑스(라트비아,410kg), ⑥ 진
윤성(한국,400kg)

꺜요트꺛꺛꺛 깳2인승 딩기 470급 남자 레이스9=①
박건우,조성민(한국,1점), ② 벨처,라이언(호주,2
점), ③ 달버그,베르그스트롬(스웨덴,3점) 깳2인승 딩
기 470급 남자 레이스10=① 달버그,베르그스트롬
(스웨덴,1점), ② 페라리,칼라브로(이탈리아,2점), ③
스노우 한센,윌콕스(뉴질랜드,3점), ⑨ 박건우,조성
민(한국,9점)꺜탁구꺛꺛꺛 깳여자 단체 8강=독일 3-2 한국

프로축구 경기예고 <4일>

깳하나원큐 K리그1 2021
수원FC <수원종합> 전북
울산 <울산문수> 대구

오후7시, 스카이스포츠

오후7시30분, JTBC G&S포항 <포항스틸야드> 성남
오후7시30분, IB스포츠

아마추어 경기결과 <3일>

꺜핸드볼꺛꺛 뀫2021 대학 핸드볼 통합리그(고원체육관)
깳한체대 31-28 조선대, 경희대 26-21 원광대


